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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2013. 9. 23.)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문 앞 경찰의 집회방해

는 헌법상 집회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우리 모임이 주최한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질서유지선 설정이란 명목으로 집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고, 

둘째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 자체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며, 셋째 경찰의 권영국 변호사 등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결한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하고, 넷째 대

한문 앞 화단 설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찰이 서울행정법원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

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현장 지휘책임자에 대한 징계

와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화단 설치로 인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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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화단이 조속히 제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우리 모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환영하며, 경찰은 서울지

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위법하게 설치된 화단 보

호를 빌미로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촉

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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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장 주 영


